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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끝, 가을 시작!”. 아웃도어 업체들이 신제품 출시, 화보공개, 신상품 설명회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가을 고객잡기에 나
섰다. 전지현과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한 네파 화보(왼쪽)와 마모트의 클로이드 다운재킷 소개 화보. 사진제공 ㅣ 네파·마모트

아웃도어 업계가 가을채비에 분주하
다. 아침저녁으로 코끝에 스치는 바람이
달라진 것이다. 가을은 아웃도어의 계절
이다. 봄꽃도 좋지만 세상을 노을빛으로

물들이는 가을단풍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아웃도어 업계는 가을과 겨울시즌을 겨냥한 신제품

을 잇달아 출시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잡
기에 나섰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스타 모델들을 앞세
운 화보 공개와 F/W(가을/겨울) 신상품 설명회다.

네파는 ‘스타일리시 아웃도어’를 테마로 이번 시즌
아웃도어 트렌드를 이끌 시티 아웃도어 화보를 공개
했다. 패셔니스타 전지현과 함께 일상에서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시티 아웃도어룩을 선보였다. 고급스
럽고 풍성한 퍼(Fur), 세련된 색감, 트렌디한 기장과
핏감이 특징이다.

이번 화보는 프랑스 파리에서 ‘그녀가 파리를 사랑
하는 이유’를 콘셉트로 촬영됐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파리를 배경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다운재킷과 전
지현의 우아하면서도 로맨틱한 무드가 어우러져 모
던한 시티 라이프 패션화보가 완성됐다.

K2는 샤이니 민호와 함께 정통 스타일은 물론 스
포티하고 모던한 감성까지 담은 아웃도어룩을 화보
를 통해 선보였다. 민호는 강렬한 눈빛과 절제된 표
정으로 카리스마를 뽐냈으며, 신인 모델인 한성민과
데일리 커플룩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K2는 이번 시즌에서 정통 아웃도어 제품군과 겨울
다운제품군 등 제품별 타깃군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다양한 연령대를 공략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겨울시즌의 경우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고기
능성 다운제품뿐만 아니라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야상

다운, 롱다운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기존 핵심타깃과
1020 젊은 소비자들을 동시에 겨냥했다.

뀫신상품설명회봇물 “정통과변화를동시에잡는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23일과 24일 대

전 더비엠케이컨벤션에서 대리점 점주와 백화점 유
통 관계자, 판매사원 등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 F/W 신상품 설명회를 진행했다.

아이더는 시즌 테마 콘셉트 ‘삶은 곧 스타일이다(L
ife is Style)’를 제시하며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아
웃도어룩을 선보였다. 아웃도어만의 기능과 혁신을
바탕으로 젊고 세련된 디자인 측면을 끌어올려 실용
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스포티한
느낌부터 캐주얼, 세련된 분위기까지 믹스매치 연출
이 가능하도록 스타일 수를 늘리고 컬러 구성도 다채
롭게 해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라인별 경쟁력 강화전력도 펼친다. 특히 뉴 아웃도
어 스포츠 콘셉트 모멘텀 라인을 통해 겨울 주력상품
인 롱다운, 벤치파카를 공격적으로 선보인다. 마운틴
라인은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고기능성 기술을 바탕으로 소재 하이브
리드, 컬러배색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모던 하이엔드 아웃도어 살레와는 23일 서울 서초
동 ‘갤러리 루미나리에’에서 전국 대리점 및 유통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F/W시즌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
다. 살레와는 시즌 디자인 테마로 ‘다양성과 변화’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가지고도 변화무쌍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특색있

는 상품을 대거 출시했다.
전반적인디자인은겨울알프스돌로미테자연의돌

과 나무 등에서 받은 영감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재해
석해 제품에 담았다. 주력제품인 동절기 다운재킷은
롱기장부터숏기장까지여러타입으로출시했다.막강
한 퍼포먼스를 갖춘 하이엔드 고가의 상품군과 더불어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베이직 상
품군까지다양하게구성해선택의폭을넓혔다.

블랙야크가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
랜드 마모트는 22∼23일 경북 문경시에 있는 문경새
재리조트에서 대리점 점주, 매니저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일상’을 위해 활
용성을 강조한 간절기 재킷과 ‘이상적’인 스타일을
강조한 롱다운재킷의 두 가지 콘셉트로 기획된 F/W
시즌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신규 매장을 열고 가을을 기다리는 브랜드도 있다.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컬럼비아는 24일 스
타필드 고양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쇼핑몰 3층에
위치한 컬럼비아 스타필드 고양점은 기존 아웃도어
라인을 비롯해 하이킹, 라이프스타일, 키즈까지 전
연령을 위한 다양한 라인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 국
내에 최초로 론칭하는 영 어반 라이프스타일 헤리티
지 컬렉션 ‘PNW(Pacific Northwest)’도 만날 수
있다. 79년 역사의 컬럼비아 브랜드 대표제품을 레트
로 감성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패턴과 디자인이 특징
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아웃도어의계절이왔다, 노를저어라!

화보공개와 신상품 설명회로 가을채비
네파, 전지현과 파리서 모던한 화보촬영
아이더, 600명 대상으로 신상품 설명회

가을맞이 분주한 아웃도어 업계

K2 다운재킷을 입은 민호. 사진제공 l K2 ▶

프랑스 아웃도어 브
랜드 밀레가 탁월한
투습효과와 아치 지
지력으로 최상의 워
킹을 돕는 아치스텝
‘볼케이노’(사진)를

출시했다. 아치스텝은 2014년 첫 선을 보인 이
래 밀레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대표 워킹화
시리즈다. 발바닥 중앙의 움푹 팬 아치가 유연한
상하운동을 지속하게 해 건강한 도보를 도와준
다. ‘볼케이노’는 신발의 내측과 외측에 부착된
TPU(열가소성폴리우레탄) 소재의 지지 장치인

‘아치 서포트’가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줘 장시
간 걸어도 발의 피로감이 적다. 360도 전 방향으
로 투습이 이뤄지는 ‘고어텍스 서라운드’를 적
용해 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준다. 운동화 끈
대신 다이얼로 죄고 푸는 보아 클로저 시스템을
장착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걷는 도중
끈이 풀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방지해준다.
24만8000원.

친환경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
니아 코리아가 초창기 레트로 컬렉션에서 영감
을 받아 제작한 새로운 레트로 파일(Retro Pil

e) 컬렉션을 출시한다. 1988년 처음 출시된 레
트로 컬렉션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던 북대
서양 어부들의 작업복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
다. 특유의 부드러운 양털 모양 소재와 감각적인
디자인, 포근한 보온성으로 지난 30여 년간 꾸
준히 사랑받아온 파타고니아 대표 아이템 중 하
나다. 레트로 파일 컬렉션은 초창기 레트로 컬렉
션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양털 모양의 디테일과
심플한 디자인, 빈티지한 색감을 그대로 반영했
다. 블루사인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전 제품
모두 근로자들의 생활임금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정무역으로 제작 및 출시됐다. 레트로 파일 재
킷(20만9000원), 베스트(17만9000원), 풀오버

(18만9000원)으로 구성됐다.

아디다스 오리
지 널 스 가
1990년대 첫
선을 보인 테크
니컬룩의 혁신
적인 스니커즈

로 사랑받았던 이큅먼트 라인을 모던하고 심플
하게 핵심만을 담아낸 새로운 스타일의 2017 F
W(가을겨울) EQT 컬렉션(사진)을 출시했다.
독일 베를린을 배경으로 1990년대 베를린의 문

화 르네상스 시대를 표현한 SS(봄여름) 시즌에
이어, 이번 FW컬렉션은 미국 디트로이트 도시
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디트로이트 대표 크
리에이터 4명인 금속공예가 티프 매시, 뮤지션
제이 다니엘, 래퍼 대니 브라운, 래퍼이자 가수
인 엔젤 헤이즈와 함께 1990년 EQT의 감성과
컬러를 빌려 컬렉션을 완성했다. EQT 레이싱
ADV 여성 스니커즈(15만9000원)는 스트레치
니트 소재와 EVA 미드솔에 아디다스 시그니처
삼선 마크가 특징이다. 남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
인 EQT 서포트 93/17 모델도 있다. 양형모 기자

밀레, 아치스텝 ‘볼케이노’ 출시

파타고니아, 레트로 파일 컬렉션

아디다스, 모던하고 심플한 EQT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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